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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예물준비성가 139번 알렐루야 

영성체성가  
166번 

506번 

생명의 양식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244번  성모의 성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Dylan Park • Sara Kim • Vincent Ro 

8시 미사 Ashley Na • Brain Kim • Jennifer Lee 

9시 30분 미사  Seon Lee • Jake Moon • Justin Park 

11시 미사  Jason Yoo • Kasey Lee • Bona Lee 

12시 30분 미사 Jayson Choi • Yule Bae • Aiden Nam  

5시 미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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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부활 제3주일, 계절의 여왕 오월 초하루,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코비드 팬데믹의 위험이 점점 희석되며 희망

이 되살아는 부활의 계절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월이 믿음의 상징 성모 마리아의 달이라는 사실

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월 성모 성월을 맞아 이달 10일 화요일 저녁 8

시에는 성모님의 밤으로 성모님을 기리게 됩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상징이며 우리가 어떻게 믿

어야 하는지 신앙의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새로 솟아난 연한 녹색 잎새에 마음도 같이 부드

러워지는 오월에 생각나는 시 하나: 

 

“당신의 가슴 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 립니다.  

[중 략] 

5월엔 

당신에게 좋 은  소 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웬지 모 르 게 좋 은  기분 이 자꾸  듭 니다. 
 

당신 가슴 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담긴 5월을 가득  드 립니다.” 
 

   오광수 시인의 “5월을 드립니다.”입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5월은 왠지 마음이 풍요롭고 평화로워집

니다. 자애로운 성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달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때

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달이 되었나 봅니다. 성모

님의 굳은 신앙은 굳건한 마음의 결과가 아니 봄에 

뜨는 새싹처럼 부드럽지만 바람에 지지 않고 자라

는 나뭇잎이나 들에 활짝 핀 꽃잎 같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아가 부활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오월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성모

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아름다

운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받아 굳건한 믿음

의 자녀로 성장하길 빕니다.  

 

   이에 오늘 주일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첫영성체

를 12시 30분 미사 때에 거행합니다. 처음으로 주님

의 성체를 받아 모시며 주님의 신비로운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

령을 가득히 받아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친구들과 나누고 이웃에 나누며 몸과 마음이 주님

과 같이 성장하길 부모님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의 기쁨을 함께 나눕

니다. 이는 또 다른 부활의 신비를 우리 삶에서 나

누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제3주일 복음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인 21장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르

신 것처럼 갈릴레아의 티메리아스(갈릴레아) 호숫

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

내신 이야기입니다. (요한 21: 1) 

 

   그날 그곳에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

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

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21: 2) 그들은 아직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고 한량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이에 다른 제자들이 따라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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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고, 예

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기에 자신들이 하던 옛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의 성령을 주시며 사

랑과 용서의 복음을 주셨지만 아직 그 뜻이 무엇인

지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지만 밤새 아무것

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니 그들은 순순히 따르자 고기가 너

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였습

니다.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나 되었다고 합니

다.  

 

   이 사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니 웃옷을 벗어 던

지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베드로

의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아침으로 “빵

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습니

다. 그렇게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

나신 것입니다. (21:13)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최후

의 만찬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축복하시고 떼

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당신을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호숫가에서 빵과 

물고기를 때어 주시는 장면에서 복음은 그 최후의 

만찬을 떠오르게 하며 나아가 갈릴레아에서 행하

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성찬

의 신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

시어 성령을 주시며 주신 명령이 용서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 계명을 오늘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

십니다.  

 

   사실 최후의 만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이 

수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첫닭이 울기 전에 당신

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그대

로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죄책감

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어보시며 당신의 양을 잘 

돌보라 명령하심으로써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교회

의 수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21:15-17)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21:19)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고(3:16), 우리에게 오

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낌

없이 드러내 보여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용서”입니다. 서

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입니다. 이는 바로 부활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며, 나아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사랑입니다. (참조 요한 3장) 

 

   즉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

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

여주신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

이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 아름다운 성모님의 계절 오월 성모님의 신앙

과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릅니다.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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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뵙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심을 선포합시다.  

첫째 주일 (5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시간 후 아가페  

첫영성체 명단  

첫금요일 성시간  

첫영성체  

경로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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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성물서적 판매  

알 림 

야외 미사  

하상회 효도관광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5월 11일(수)  12 p.m. Shotgun Start 

저녁식사 : 5 p.m. 

장소 : Harbor Links Golf Course 

문의 : 고경현 바오로 (917) 476-9396 

         우지섭 다미아노 (646) 691-6808 

골프대회 기부자 명단   

$3,000 $2,000 

$1,000 Flushing Bank  $1,000 

김민우 요한, 요안나  $1,000 $1,000 

고희반 분도  $1,000 베드로회  $500 

JSY 발 전문 병원 $500 $500 

$500 오세정 바오로  $300 

$300 MG 사랑 골프 $300 

$200 $200 

임칠성 라파엘  $100 유재천 $100 

물품기부  

양만석 골프아카데미 5회 레슨($650)  2명 

New Mart 김밥 / 반찬 

Main Street Radiology 골프공 / 쇼핑백  

사랑나눔 저금통  

유아세례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사랑의 꽃심기  

 

성모님의 밤  

Mother’s Day 꽃 달아드리기 행사 

본당 야외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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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t. Paul 의료 선교 도네이션  

 

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문의 :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일반 등록 : 5월 1일(오늘) - 6월 12일(일)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천사의 별 Pr.   
단원 : 20~30대  

단장 : 김 안젤라 (646) 717-3550 

파티마의 성모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60~90대 남성 

단장 : 김재국 요셉 (917) 416-4184  

어머니연합회 파티 티겟 판매  

안나회 일일 피정  

장소 : 성당 친교실  

모든 안나회 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안나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연기 

 

요셉회 월례회  

 

구역분과 회의  

 

특별헌금  

신입 복사 부모님 모임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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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5월 1일 

생활상담소 상담 

 

5월 8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온라인 헌금  

  

 

  

  

제78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주소 : 

신청 : 신은미 세레피나 (516) 996-9038 

         조성애 루시아 (646) 220-1990  

Flushing 2구역 3반   

 

두레 성령 피정  

duraeteam@gmail.com 

알 림 알 림 

Flushing 2구역 7반   

 

Fresh Meadows 구역   

 성제회 월례회  

성제회 1일 피정   

간호사회 회의  

 

mailto:durae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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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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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ope Francis, the bishops, priests and deacons: 
that their love of the risen Lord will encourage them 
to feed their sheep.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have the heart and mind of a child: 
that they are able to spread their innocent joy before 
becoming adul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se jobs are mindlessly repetitive: may 
they find joy and courage to change their worl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fear growing older: that they realize 
true beauty comes from withi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se who have low self-esteem: may they 
realize their own self-wort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selves. We grieve for our dead. We grieve for 
our loss. We grieve for our empti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May 1, 2022 

1st Sunday in May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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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 Application Due : May 1st. (Today)  
Email : StPaulSchoarship2022@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Liturgy students in High School must attend this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Su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High School Workshop  

Place : St. Paul’s Abbey 

Parents Meeting For New Altar Servers  
Date and Time : May 7th (Sat)  1:30 p.m.  
Place : Church 

2022 Youth Encountering Spirit—Y.E.S. Retreat  

Evening of Blessed Virgin Mary (May 10th) 

First Friday Of The Month  
Date and Time : May 6th (Fri)  8 p.m.  
There is Eucharistic Adoration and Benediction 
only. Not the first Friday mass. 

 
Date : May 1st (Today)  
Time : 12:30 p.m. Mass   
First Communicants’ names are on page 4.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Easter                                                                                                                           May 1, 2022 (Year C) No. 2578 

Responsorial  

Psalm 
I will praise you, Lord, for you have rescued me.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 of the Apostles 5:27-32, 40b-41 (48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5:11-14 

Communion Antiphon 

Psalm 30:2, 4, 5-6, 11-12, 13 

“Come, Have Breakfast!” 

< Third Sunday of Easter > 

By Fr. Joseph Veneroso, M.M.  

   Last week we heard the gospel where Thomas was not present with the other disciples when Jesus 
first appeared after the resurrection. You might say Thomas is the patron saint of those who miss 
Mass on Sunday! At first Thomas expressed doubt and thought the others were either drunk, delusion-
al or hallucinating. But something wonderful came out of his doubt: when Jesus appeared again, he 
invited Thomas to touch his wounded hands and Thomas exclaimed: "My Lord and my God!" It was 
the honest doubt by Thomas that lead to the greatest confession of faith: Jesus is God! 
 
   According to the gospel of John, every time Jesus appeared was on a Sunday. The lesson for us is 
clear: our Sunday Mass should be a special time set aside for us to encounter the Risen Lord in com-
munity. But as today's gospel shows, the disciples also encountered him by the lakeside while they 
were fishing and Jesus even cooked and served them breakfast! In other words, while we should ex-
pect Jesus to be with us during Mass, we should also expect to meet him as we go about our daily 
lives---even at Sunday brunch or while we go fishing! In this way, our hearts and minds are open to 
the possibility of finding Jesus everywhere and in everyone.  

Do  you  love  me?  


